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어떻게 살것인가?> 

 

3/10(주일) 설교 내용                             전도서 12:13-14 

 

1. 전도서 1:2 에는 ‘헛되다’는 말이 다섯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도 

전도자의 이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허무한 때’를 경험했었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설교에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예수 믿고 난 후, ‘크

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했다면 함

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 28:18-20-밑줄부분)을 함께 읽고, 나는 이 말씀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

짐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은 설교문을 통해 간단히 다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고 난 후, 

평범하게 지나갔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의미없이 지나갔던 하루 하루였는데.. 

예수 믿고는, (물론 여전히 24시간 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변함없지만) 

나에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경험,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늦잠을 자고 놀러다니는 시간으로, ‘일요일’을 보냈다면, 

예수 믿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서 그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것도  

“카이로스로서의 일요일(주일)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목원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헛되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험했다면 이야기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와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인 접근’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통해 인생의 헛됨을 생각해 보지만, 정작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헛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2번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마태복음 28:18-20 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시된 사명들(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이 구체적인 지침들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성도라고는 하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그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가서: 나는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가? 

- 가르치라: 나는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다짐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